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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람이 먹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 4:4) 말씀은 보혈로 거듭난 신자를 움직이 

는 원동력입니다. (벨전 1:23)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을 매일 상고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 

즘에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 

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략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찌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사 1:18) 여기에 더해 우리의 영혼을 깨울 강력 

한복음이 매주월요일새벽기도회를통해서 선포됩니다. 

최근 요한복음 강해를 마치신 위엄목사님께서 파가복음 강해’ 

를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에 충실한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각인하였습니다. C요 

20:31) 이처럼 성경으로만 요한복음을 풀어서 더욱 풍성했던 은총 

이 마가복음강해를통해서도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일상이 시작되 

는 월요일 새벽 4시 40분 모두 나와서 마가복음에 담겨 있는 생명 

으로 더욱 견고한 믿음을 세우는 은총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와 육십 

배와백 배의 결실을히는자니라~， (막 4:20) 

l 톨혈~ 저녁예배 씨칸 변경 안내 
대 상 : 수요2부 예배 및 금요잔앙집회 

변경일시 : 이번 주， 수요2부 예배m월 3일)시 부터 저녁 7시 시작 

를흩톨휠플뀔. 

3일(수 CMTC 팀장 수련회 (오후 ↑시 ) 

7일(주일 2008년 2차 CMTC 훈련↑ (친$애|배 후) 

10일(수) 총력 교회주변 전도 (수요↑부 에배 후， 여전도회 ) 

↑3일(토) 피택안수집사 · 피택권샤 고시 및 먼접 (오후 2시) 

총력 교회주변 전도 (오후 2시， 남전도외 ) 

↑4일(주일 2008년 2차 CMTC 훈련 2 (찬%에배 후) 

17일(수) 정기당획 (수요2부역|배 후) 

19일(금) 피택장로 주제발표 (금요친앙집회 시) 

24일(수) 장로 · 안수집사 권샤 임직어|배 (수요2부 어|배 시 ) 

26일(금) 저13차 청지지훈련 (금요친앙집회 시) 

28일(주일 ) 종교개혁 주일 , 저15차 흐발 및 세력|식 (친%쩨배 시) 

1 989년 3월 4일 창간 2007년 9월 30일 

크리스마스 DIIJ./자θ (금요찬양집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 

두가 잘 아는 말씀이다. 또한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하는 말 

휴전띤1f! 평화띤1f! 씀이다 주 안에 서략’ (1절) 
r벨링보서 4:1--7)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 

라!' (2절) “동역뜸을 도우라” 

(3절) -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 

라!' (4절) “관용을 베풀라!' (5절) ‘i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6절) “하나님의 명강이 지키시리 

라!' (7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본문은 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언 

쟁 중에 있었다.(1절) 사도 바울은 이 두 여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고하 

고 있다. 이처럼 초대교회 역시 현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안팎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었다. (팀전 6:3~5)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참 명화’ 보다는 일시적으로 잠깐 쉬는 불안한 ‘휴전’ 을 

경험한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영원한 축복의 길을 여신 것이다. (담 

전 1:15~16)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은총의 자녀들은 크리스마스에 복잡한 절망의 세상으로부 

터 잠깐의 휴전을 원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자들을 향해 기록되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빌 3:20~21) 빌립보는 아우구스투스(Au밍stus)에 의하여 

재건축된， 로마의 한 위성도시로서 법적으로 가장 높은 명성을 받았던 도시다. 순수하고 참되고 

갚은 믿음을 갖기에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매혹적이었다. 빌립보의 성도들은 사회적인 조직 그 

리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지도자들의 시기와 분쟁， 십자가의 은 

총， 세상의 축복， 회개와 용서， 영생의 축복을 이해하고 있었다. (빌 3:18~19) 그러나 참 평화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들 가운데에도 참 명화을 모르는 자가 있다. 참 평화은 하늘로부 

터 내려지는 선물이다. (살후 3:16)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명강이다. 바울의 서신을 원 

을때에 바울이야말로세상의 아름다운좋은환경에 처해 있었다고생각할수 있다. 그러나바울 

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쇠고랑에 채여 죄인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기뻐하라”고 외쳤다. (빌 3:1. 4:1이 바울은 자신 안에 생솟는 이 기쁨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고 
싶었다. (엠 1:9~1O)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빼앗기는 그 불행한 때에도 우리의 마음 

과 뭇을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명강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가!(엠 2:14,16,17) 변증， 교리와 감정 

으로 가득 차 있는 종교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는 현실을 강하게 직시하며 자신의 

인격과 위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복음을 깨닫지 못동}는 세상에 나아가 “회개하라”고 

외쳐야 한다. 비밀을 체험해야 한다.(골 1:20.24) 이 비밀은 보혈의 능력이다. (골 1 : 26~27) 예수 

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단지 33년만을 

이 땅에 살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은 탁월한 계획이나 단단한 조직 

을 만들지 않으셨다. 갈릴리의 어부들 세리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다. 불짱한 자들을 찾아 

가셨다. 복음서에 기록된 것 중 중복되지 않은 말씀을 추려서 3년간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녹음 

하면 불과 42분 정도의 분량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매우 넓고 깊 

다. 또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많은 저주받은 인생들에게도 놀라운 영향을 끼치 

셨다. 우리의 변증과 교리 또는 설교에 의하여 제한될 수도 없고 또한 지배를 받지도 않는다. (골 

2 : 2~3. 1:13~14) 

신자들이여!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고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 

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커시는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명강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기 원하신 

다. 명강은 우리의 논쟁이나 변증 또는 외침 가운데서 잠깐 동안 쉬는 휴전과는 다르다. 크리스 

마스는 캐롤과 트리로 장식하는 기독교 절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었다. 크리스마스는 언어 

도 문화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준다. 잠시의 휴전이 아닌 참 하나 

님의 명강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태도는 말구유에 초림하셨을 때와 별로 다르지 않다. (녹 

2 : 12~1쇠 예수님을 베틀레햄의 말구유에 태어나시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옹 열방이 명화 

스러울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다. 크리스마스가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 삶을 위한 경쟁 속에서 

얻는 잠깐의 휴전이 아니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벌립보 교인을 향하여 쓴 것이 사실 

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명강은 오직 소수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은 분명 아니 

다. 이 선물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선물임에 틀림없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 

는우리 안에 있는것은과연무엇인가? ‘휴전’ 과같은 일시적인 ‘평화’ 인가! 아니면우리의 마 

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인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명화로다." (녹 2:14) 아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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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 

I Sermo때r Next Sur빼y I 

REMEMBER THIS WOMAN ON THE LAST DAY 

(29)but on the day that Lot went out from Sodom it rained fire and brimstone from heaven and destroyed them 

all. (30) It will be just the sameon the day that the Son of Man is revealed. (31) On thatday, the one who is on the 

housetop and whose goods are in the house must not go down to take them out; and likewise the one who is in 

the field turn back. (32) Remember Lot’sw따. β3) Whoever seeks to keep his life willlose it, 
and whoever loses his life will preserve it. (Luke 17:29-33) 

O n the day that L미O야tw뼈ent ou이u때j 

fro아m heaven, and the cities and inhabitants of Sodom and Gomorrah 

were completely destroyed . How much more dangerous and deadly can 

a situation be? Perhaps you can liken it to an extreme tornado that 

destroys everyone and everything in its path. At such a time , the most 

important thing is getting saved and salvation comes only by listening to 

God . Lot’s wife did not listen to God; she persisted in looking her own 

way. On the Last Day, you must remember this woman . Jesus used her 

as an example to save your life . Please listen . You are in a dangerous 

and dying position. Please do not just hear the words, you must believe 

them . You must act upon them . We are living in the end times. On the 

Last Day, please do not look behind . No matter what, even if you hear 

screaming, do not look back. 

Do you want Jesus to use your name as an illustration of what not to 

do? If not, then how come you keep on emphasizing the things of this 

life? Jesus mentioned Lot' s w ife in a serious discussion concerning the 

return of the Son of Man. Just prior, He talked about Noah and how 

“ they were eating , they were drinking, they were marrying, they were 

being given in marriage, until the day that Noah entered the ark, and the 

flood came and destroyed them al l." (v . 2기 The point is that Jesus 

Christ’s second coming is for certain . The Last Day is going to happen! 

Jesus specifically calls attention to Lot’s wife as a warning for those still 

living during that time. It is so, so important for you to remember Lot’s 

wife. Jesus did not use Sarah, Hannah, Ruth , or even the Virgin Mary as 

models for the Last Day. With so many wonderful , faithful , and important 

names in the Bible , why did Jesus pick Lot ’ s wife? What does this 

woman have to say to you and me about the end times? Why does He 

want us to remember her? 

Jesus wants us to remember the religious privileges of Lot’s wife . This 

was a person who worshipped , prayed, and thought she was going to 

heaven . She and her husband had strong faith; they followed Abraham . 

(Gen . 12:4) They went through hard times and struggled , but continued 

to walk the pathway of faith . They made an altar to God and had a solid 

prayer life . They received so many blessings ; they even had angels visit 

them . Lot ’ s wife was blessed with a religiousand righteous husband . 

(2Pet . 2 : 기 Their children also practiced faith. They had wonderf비 

opportunities and conditions to grow in the Lord . Their situation is not 

that different than yours. Toda 

world more than Christ. (2Tim . 4: 1 이 Judas, Jesus Christ' s disciple, lived 

with the Lord and served under Him , but this did not save him. He 

betrayed Jesus with a kiss . (M t. 26 :48-49) These people looked li ke 

God's children , but they were not. Jesus said about the end times , “ At 

that time many will fall away and will betray one another and hate one 

another ... Because lawlessness is increased, most people ’ s love will 

grow cold ." (M t. 24 : 10,12) He also said , “ For false Christs and false 

prophets w ill arise and will show great signs and wonders , so as to 

mislead, if possible, even the elect." (Mt. 24:24) I am pleading with you 

to go God's w ay. If you do not move in His direction , the fire that is 

going to come down to earth on the Last Day will destroy you . Are you 

going to disobey? The Creàtor God, the Son of God, who died for you 

and bled for you has a way out, but you keep saying no, no, no. You keep 

looking the wrong way. You keep turning around like Lot’s wife . 

Jesus wants us to remember the relative ’s love and prayers for Lot’s 

wife. She had a great relative in Abraham, Lot’s uncle . Abraham gave Lot 

and his w ife and their family first choice in property, delivered them from 

captivity , and prayed si x times for God to spare their land. His 

intercessory prayers brought two angels to her doorstep to show mercy 

to her and her family . They were given an escape route for potential 

deliverance. You too have people praying for you. I know this church and 

certain prayer groups around the world are praying for your soul before 

the throne of grace, not only that, but Jesus and the Holy Spirit are really 

praying for you . 

Jesus wants us to remember that Lot’ s w ife perished. How? In the 

midst of her position and privilege she died . She had opportunity, but her 

real treasure was in earthly things . The consequence was that both her 

treasures and self perished . What did she look at? Perhaps she turned 

around to look at her home, gardens, or friends? Maybe she thought 

about her money, jewelry, or special something . Whatever her reason , 

her turning around revealed her disobedience and unbelief. It showed 

her bondage to the things of this world . Her death was sudden and 

shocking . She died in the act of sin . Her heart was in Sodom, not in the 

Lord . Where is your heart? Lot’ s wife became a pillar of salt, a statue of 

sorts . What is to become of you? 

My dear friend , you and 1 are living in the midst of Sodom and 

Gomorrah . Please do not be a stupid Christian whose pride interferes 

with God ’s grace. Please do not be a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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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박 날 01 (계민를 '1 엌훌}라 
(29)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바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3이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30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톨이커지 말 것이니라 (32)롯의 처를 생각하라 

(33)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앓는 자는 살리리라 

(누가복음 17:29-33) 

롯이 소돔을 빠져나오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쏟아졌고 소돔과 고모라 

에 살던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당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순간이 

또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는 강력한 태풍과 비슷 

합니다.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은 목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 

의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집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은 이 여인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 여인을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잘 들으십 

시오. 여러분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단지 말씀을 듣지 

만 말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 

나더라도， 설사 비명 소리가 들리더라도 결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롯의 처를기억하라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땅의 것들을 좋아합니까? 예수님 

은 인자가 다시 임할 때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하시면서 롯의 처를 언급하셨습니다.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은 노아와 그 때의 상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회를 다 

멸하였으며"(27절)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히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은 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특별히 롯의 처를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롯의 처를 기 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 

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을 경고하기 위한 본보기로 사라나 한나， 룻， 심지어 동정녀 마 

리아를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경이롭고 신실하며 중요한 많은 인물 

들을 제쳐두고 왜， 하펼 예수님은 롯의 처를 택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주는 교훈은 마 

지막 때에 대해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인은총을기억하라 

예수님은롯의 처가받았던 영적인은총을기억하라고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예 

배드리고 기도하며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녀와 남편에 

게는 굳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 

다，(창 12:4) 힘든 시간들을 견디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들은하나님께 제단을쌓았고흔들림 없이 기도도했습니다. 그들은풍성한복을받았 

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천사들의 방문도 받았습니다. 롯의 처는， 경건하고 의로운 남 

편을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뻗후 2:7) 그들의 자녀들 또한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그 

들에게는주안에서 성장할수있는놀라운기회와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오늘날의 여러분과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교회의 문은활짝열려 있습 

니다.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기독교 라디오 방송과 TV 프로그램을 전국 어디서나 듣 

고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들을수 있고， 심지어는공산국 

가에서조차 어렵지 않게 성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기독교 서적들이 서 

점 안에 진열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 인터넷을 통해 믿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적인 은총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참 선지자 밑에서 일했던 종교적인 사람이 

었지만 이것이 그를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자 

손들은 영원히 문둥병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왕하 5:27) 바울을 도왔던 데마는 하나님 

의 은총이 다른 사람들에게 임히는 것을 직접 보았던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것이 그 

를 구원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고 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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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덤후 4:10)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 

밑에서 일을 도왔지만 이것이 그를 구원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입맞춤으로 예수 

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마 26:48~49)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많 

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 

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 24:10.12)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 

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 24:24) 제발 하나님의 길로 가십시오. 예수님이 지시 

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마지막 날 이 땅에 떨어지게 될 불이 여러분을 멸할 것 

입니다. 아직도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곧 여러분을 위 

해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께서 피할 길을 주셨건만 여러분은 계 

속해서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라고 거부하십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길만 바라보며 

롯의 처 같이 뒤돌아보십니까? 

중보기도를기억하라 

예수님은 롯의 처를 위한 아브라함의 사랑과 기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녀에게는 남편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친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그 

의 가족들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을 

구해주었으며， 그들이 살던 땅을 용서해 달라고 여섯 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중보기도로 두 천사가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 문 앞까지 왔 

습니다. 그들은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 

러분을 위해 기도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와 세계 곳곳에 있 

는 기도의 사람들이 은총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이 실제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한것을기억하라 

예수님은 롯의 처가 멸망당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녀가 가졌던 지위와 특권 가운데서 롯의 처는 죽었습니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만 그녀의 진짜 보물은 이 땅에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 자신도， 그녀의 보물도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집과 정원， 친구 

들을 보려고 뒤돌아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재물이나 보석， 귀중품들을 생각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뒤를 돌아본 것으로 그녀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 

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이 세상의 것에 매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죽 

음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죄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주님이 아니라소돔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어디에 있습니까?롯의 처 

는 곧 아무 볼품 없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한가운데서 살。바고 있습디다. 교 

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명예 

와 물질， 쾌락에 가치를 두는 변질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자신의 습관， 취미， 

좋아하는 것 때문에 돌아서는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멸망당할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 

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 

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 

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끼벨후 3:1O~11) 롯의 처를 보 

고 깨달으십시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서 돌이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그 

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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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였다. (마 24:2) 십자가가 

아닌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판 예언에 무척이나 걱정이 되 

었던 것이다. 이후에 제자들은 베다니로 가는 길 성전을 한 눈 아래 내다볼 수 있는 감 

람산 위에 예수님이 앉아계실 때 질문하였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정조가 있사오리이까’(마 24:3)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 이 길은 매우 협착하여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 (약 5:8) 고난과 핍박속에서 우 

리가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 (벤전 5:4) 그러므로 우리의 초 

점은 그리스도께 있어야 한다. ‘자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 

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요일 3:2) 그리스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둘 때 재림은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될 것이다.(골 3:4) 예수님 

은 승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것이다. (행 1:11)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늘에 

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다.(요 14:2~3) 그렇다면 주의 재림의 날은 어떠한가? 

미혹하는 날이 될 것이다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미혹을 주의해야 한다. (마 

24:4.5.11)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의 미혹은 더욱 치밀해지며 과감해질 것 

이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 24:2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는 일을 반복하게 된다. (담후 3:13)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자들이라~' (딩전 

4:1~2) 신자는 재림이 가까울수록 미혹을 주의해야 한다. 

죄악이 관영할 때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죄악은 더욱 관영할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 

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마 24:37~38) 노아를 통하여 100년 

넘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는 증거되었지만 이들의 죄악은 더욱 편만해졌다. 결국 사 

람들의 죄가 극에 달했을 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물심판은 시작되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따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 

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벨후 2:5) 지금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면 노아 

가 살던 시대 이상으로 죄악이 관영함을 알 수 었다. 기상이변을 통한 재해는 최첨단 

문명 시대에 사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죄 불감증에 걸려 재림의 

날에 무감각한 우리는 아닌지 살펴보자. (녹 21: 25~27) 주의 재림의 날은 죄악이 관영 

할것이다. 

의심하는 자들， 기롱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의심하 

는 자들， 기롱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먼저 이것을 알쩨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 

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렴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벤후 

3:3~4) 이들은 일어나서 신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 

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딩후 3:3,12) 악한 자들의 핍박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일 3:13) 주의 재림의 날은 의심하는 자들 기롱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갑자기 재림의 날은갑자기 임한다. “번개가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 24:27) 따라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 잠 

에 빠져서는 안 된다. (막 13:36) “주의 날이 밤에 도적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 

히 앓이라 저희가 명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훌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살전 5:2~3) 악한 자 

들은 재림의 때를 부정하며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악 

인에게 참 명강은 없다. (사 57:21) 괜히 악한 자들의 미혹에 빠져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매순간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자. (녹 21: 35~36)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 

는 이가 없으니 등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찬 163장) 재림의 날을 준 

비하는신자는매순간째어 있어야한다.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그 날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의 미혹은 심해질 

것이다. 죄악은 더욱 관영해지며 의심하는 자들 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 신자들을 핍 

박할 것이다이처럼 혼란스러운 어느 순간 재림은 갑자기 임한다. ‘계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혐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 

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 3:10)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 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보혈로 거듭난 신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자. “주 예수의 강림이 가 

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뭇 천사도 나와서 영 

접하네." (.찬 167장) 아벤. 

베드로와 같이， 허물과 죄 많은 우리를 불러주 

셔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삽차1f의 사랑-으로 풍성한 20교구 
힘을 당하는 교구 식구들을 위하여 한 마음 

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놀라우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가 한없이 릅니다. 자 

신의 연약함과 부족흔L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부 

르심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힘쓰고 있는 20교구는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를 중 

심으로 244세대， 595명의 성도가 6개 지역과 6개의 남성구역과 23개 여성구역으로 나뉘 

어져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앞장선 77명의 일꾼들이 기도로 엎드 

리며 맡져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온 교구 석구들의 집은 교회에 

서 조금 먼 거리에 있지만 이에 개의치 아니하고 말씀에 -갈급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 

쓰고 있습니다. 

수요1부 예배를 마치면 교육관 508호에서의 영성훈련을 통하여 구역의 일문들이 그 

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구역 석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충만한 시죠멸 경험합니다. 그런 뒤에는 기쁨으로 자원봉사에 임하 

며， 교회 주변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힘써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일에는 4부 

예배 후 본당 112호에서 교구 모임으로 모이는데， 이 시죠k게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가 충만하며， 뀌한 성도들이 믿음의 교제를 나눔니다. 특별히 환우들과 시 

위로를 경험합니다. 교구 모임을 통하여 주 

님 요때서 함께 지어져가는 지체임을 알게 되며， 서로의 사료띨 확인합니다. 요즘은 많 

은 교구 석구들이 10월에 있을 교구 찬양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단독세대와 중 · 고 · 대 · 청년부에 소속된 성도들을 위해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 

으로 심방하고 있으며， 이들을 품기 위해 교구의 모든 일꾼들이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 

다. 지난 9월 9일에 있었던 초청 전도집회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 이웃들과 낙 

심하여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영흔들이 모두 나와 주님이 주신 큰 은혜를 함께 나누 

었습니다. “너희는 가라는 주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여 5개의 교구팀과 6개의 연합 

팀이 은혜 줌에 단기선교를 잘 다녀왔으며 ， 지금은 11월 중에 나갈 

단기 선교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엽 2 :22)는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가 되 

며， 함께 지어져가는 20교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상수(장로， 20교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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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출국을 앞두고 다리에 갑자기 결절홍만F이라는 질병이 생겼다. 의사 선생님은 무리 

하지 말고 한 달 동안 쉬어야 한다고 하셨다. 사탄이 방해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꼭 가야 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갔다. (정지호 교사) 

형 인간의 나약함일까? 우리는 두려웠다. 걱정이 앞서다 보니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 

졌다. 우리는 기도하였고，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였다. (김희정 교사) 

폐 부족한 것이 많은 제가 선교할 수 있을지 의아해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 

해 주심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 (맹한호 학생) 

생 연익털} 자를 들어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이유미 집사) 

* 방문한 동네의 시장 길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육신은 

피곤했지만 오히려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다. (김정근 

안수집사) 

짜 처음에는 어떻게 농아인들을 만날까 염려했지만 하나님은 순적히 만날 수 있게 하 

셨다. 농아라는 것이 선교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다. (김병권 안수집사) 

폐 시장을 정탐하다 우연히 농아인을 만난 일， 지하에서 일하는 농아인이 정전 때문 

에 밖에 나와 있는 λ에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자 수화를 보고 효듀 명씩 우리 

주위로 다가와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한 일 모두가 주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깨 

닫게 되었다. (최진원 집사) 

형 우리는 농아인들을 만나기 위해 재래시장을 찾아 헤매기도 했고， 이집 저집 찾아 

다니며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문전박대를 당하여 민망히 돌아서기도 했다. (주순 

희 권사) 

훤 우리는， 빌립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굉야를 흔f해 나아갔던 것처럼， 이번 사역을 통해 주 

님께서 예비하시는 사역에는 참 놀라움과 기쁨이 있음을 깨달있다. (윤명범 안수집사) 

I’ 충현복지관팀 
훤 게르 사역과 노방전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깨달았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나의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나는 

죄인임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김성우 집사) 

항 복음을 전하고 다른 게르를 찾아 떠나는 순간순간이 매우 행복했다. 복음을 전하 

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다. (조선영 타교성도) 

형 양치는 소년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는 낭랑한 목소리로 전도지를 읽었 

다. 즐거워하는 소년은 계속해서 전도지를 읽고 있었다. “아! 이것이 주님의 역사 

하심이구나!" (이정자 성도) 

녕살 물에 빠져 신발이 다 젖고 몸에선 냄새가 나고…. 숙소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그들 

을 두고 돌아갈 수 없었다. (최상기 안수집사) 

폐 사역을 준비하면서 모든 음식을 다 소화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인 

간은 나약하였다. (조병윤 타교집사) 

형 한 영흔의 소중흠띨 절실히 깨닫게 해 주셨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게 해 주셨다. (김성혜 타교성도) 

형 말씀과 복음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와 달리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전 

혀 들어보지 못한 영흔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였다. 영접기도를 함께할 때 

의 기쁨은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었다. (박재우 타교성도) 

녕§ 할머니께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자 마자 얼굴 

이 굳어지셨다. “어디 아프세요? 라고 하자 눈을 가리키셨다. 우리는 할머니의 눈에 

손을 대고 눈이 치유되어 능력의 하나님을 찾으시길 기도했다. (최윤미 타교성도) 

지난주에 도직반선교텀 (3개 텀) 헌재 시억 중인 선교팀 (l개 텀) 

기 간 팀 팀장 기 간 팀 | 팀 장 

9월 21 일(금) - 9월 28일(급) 8.6.7 .18 .19 . 21 교구 이기옥 9월 29일(토) -10월 6일(토) 

청년 1 . 2부연합 

-9월 28일(금) I 15 .1.6 . 11 1 0 1흙 이번 주에 졸빨|는 신교팀 (2개 팀) 

23 교구연힘 
기 간 팀장 

~옐 29일(토)1 15 교구 장절환 
10월 1일(월) - 10월 10일(수) 흥원석 

정년1.2부연합 

10월 2일(화) -10월 9일(화) I 아멘찬양대 Øl 김옥권 

fJ 임마누엘찬양대팀 

냉설 어눌한 말로 복음을 전할 때 눈물을 글썽이며 아멘 으로 화답하며 기뻐하는 한 

할머님이 잊혀지지 않는다. (김태금 집사) 

생 찬양을 듣고 몰려드는 o}이들， 찬양을 듣고 따라부르며 감동에 겨워 눈물까지 흘 

리는 사림들，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 

다. (정정임 집사) 

*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보내셨으니 성령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농촌사역， 병원전도， 공원전도 등을 하면서 처음에 거절하는 듯 

했지만 그들은 집중하여 들어주고 마침내 환한 얼굴로 변해갔다. (김예숙 집사) 

형 우리가 공원에서 찬양하니 꼬마가 찬S때 맞춰 춤추다가 함께 찬양한 일， 세 분의 

여자에게 전도하는데 술에 취한 집시가 옆에 와서 가만히 앉아서 듣다가 주님을 

영접한 일， 많은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는물을 적시던 얼굴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다. (장순양 집사) 

핑 복음을 전할 때에 눈을 맞추며 환하게 웃어주시던 아주머니， 우리의 찬양을 들으며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던 마음이 따뜻한 할머니， 우리의 말을 관심 있 

게 들어주던 집시 여인， 이 모든 영흔들을 위하여 늘 기도할 것이다. (엄선자 집사) 

폐 병원에서 찬양을 하자 병원 요뻐l 있던 할머니， 아주머니， 어린이들이 모여들었다. 

할머니와 아주머니들은 눈물을 흘리셨다. 찬양이 끝난후 우리는 복음을 전하였다. 

(서혜덕 집사) 

생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만 바라보았다. 고넬료와 같 

은 가정을 만나게 하시며 눈물로 성경을 부여잡고 “십자가로 가까이”를 함께 부른 

자매를 보면서 진정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새삼 깨달았다. (임창식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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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해맑은 어린이들이 호기심에 찬 눈으로 우리를 따르며 함께 찬송하고 예수님을 믿 

겠다고 익t속할 때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권오준 안수집사) 

핑 사역 중에 다리가 아픈 팀원이 한 분 계셔서 강건케 해 달라고 기도하자 바로 응 

답을 주셔서 아주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케 하셔서 감사드렸다. (유형근 집사) 

폐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였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역했다. (허은숙 권사) 

형 비포장 도로를 덜킹거리는 차 속에서 흔들거리며 찾아간 영흔들에게 십자가 복음 

을 전하였다. 잘 받아들이는 그들을 통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깨달있다. (홍점순 집사) 

얘; 운전기사 때문에 잠시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를 더욱 기도하게 하셨고， 그 입술 

을 통해 주님을 고백하게 하셨다. (허인순 권사) 

생 팀원들 모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나고자 하는 심령들 

을 만나게 하셨고， 팀원들 간의 사랑으로 기쁨이 넘치는 사역을 하게 하셨다. (조 

윤숙권사) 

폐 첫날부터 함께 “아멘! "을 외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장담하던 운전기사가 사역 이 

틀째부터 술에 빠져 주님의 사역을 방해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기도하였고 그 

는 회복되었다. 말할 수 없는 큰 감동을 받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한 영혼이 운전 

기사임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다. (김은규 학생) 

*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주님의 위대하심을 느껄 수 있는 사역이었다. 나와 하 
나님의 관계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팀원들을 통하여， 운 

전기사를 통하여 하나하나의 작은 사건들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최안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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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내가 사는 게 아니큐나l ’ 

남동생의 전도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 

게 된 지도 4년째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큰딸은 초등학생이 되었고 

어느새 둘째도 태어났다. 교회와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도 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하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내가 하는 줄로만 알았다. 

교회를 가게 된 것도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건줄 알았다. 얼마 지 

나지 않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걸 깨닫게 하 

셨다. 그 후로 주일예배에 갈 때마다 찬S때의 찬양이 나의 기도소 

리 같아 눈물이 나고 위임목사님 설교에 나는 무너져 갔다. ‘아! 내 

가사는게 아니구나!’ 

솔직히 나는 세상을 좋아한다. 그 중에서도 물질적인 것에 아주 

많이 약하다. 그래서 ‘땅엣 것을 탐하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어 

라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탐심 때문이라는 생각에 뜨 

금하면서도 긴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닌 내가 ‘이런 것좀은 괜찮겠 

지?’ 라는 생각을 품을 때도 있었다. 

작년에 둘째를 임신하여 더운 여름에 몸도 마음도 지쳐갈 때쯤 

금요찬양집회에서 목사님께서 8월부터 크리스마스 설교를 시작하셨 

다. 밍기 전에는 그저 공휴일이요 믿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태어나 

신 날 정도로 생각했던 나에게 매주 크리스마스에 관한 말씀과 찬 

양은 신선하게 다가왔고 다시 나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과연 

어느 누구의 아이가 그 추운날 차디찬 말구유에서 태어날 수 있을 

까? 더군다나 아주 펑온한 모습으로 누워 있을 수 있을까? 과연 나 

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되묻는 가운데 십X까의 은 

혜로 숨쉬며 세S띨 살아끼번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이렇게 밖에 

못 사는 내가 너무 부끄러워 잘못했다는 고백묘L이 흘러나왔다 

크리스마스 츠암을 부를 때면 뱃속의 0에도 기쁜지 연신 움직였 

다. 아이를 낳고 한 달여 묘때 12월 25일 성탄예배를 드렸다. 그 날 

의 감격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본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내내 8 

월부터의 그 은혜가 한꺼번에 나를 휘감아 가슴이 터지는 듯한 느 

낌이었다. 예 tlH 마꽤에 〈거룩한 성〉을 온 성도가 함께 부를 때에 

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서 기쁨의 효똥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올해 다시 목사님께서 크리스마스 설교를 

시작하셨다 또 다른 새로운 힘을 얻을 것 같다. 매우 기대가 된다. 

내 힘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숨 

쉬며 살아가는지를， 나의 삶의 목적이 ‘세상과 함께’ 가 아니라 ‘예 

수님과 함께’가 되길 소망한다. 다시 부르는 크리스마스 찬양처럼 

남은 시간도 온 몸을 떨며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어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한다. 

김지현(집사， 1교구) 

"도원에서 만단 여!수넘 

추깐흥헌 

간를과 나눔 

냐의 팔 찰혔을 때.J.다 뎌 아플 켓 얄깨 되었어요 

제961호 

토요일 저녁 10AI 30분， 김포시 하성지역 몽골팀 양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소형버스 요뻐서 아기 

자매와 함께 얘기를 나누었다. 김포지역 리더로 섬기는 아기 자매는 토요일 저녁이면 친정에 7r는 기분 

으로 김포를 간다. 그리고 그 지역 몽골 형제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데 열심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에 거주하는 4년 내내 김포에서 살았기 때문에 김포는 그녀의 고행l고 거기 사는 몽골 형제들은 고향 

친구들이기 때문이다. 

석 달 전에 교회 근처로 이사 온 아기자매에게 “김포에 사는 것과 무엇이 달라졌느냐.?"라고 물었다. 

우선 집 가까이 사는 사료띨 대부분이 낯선 한국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문을 열고 환기를 하는 것 

도 쉽지 않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김포에서는 문을 열면 상큼한 공기와 몽골 형제들의 우정을 값없 

이 누럴 수 있는 기쁨이 있었지만 서울 효낼표때서는 그럴 수 없는 것이다. 그래도 아기 자매는 “서울 

로 이사 온 것이 너무 좋다，"라고 한다. 교회가 아주 가깝다고 좋아한다. 금요찬양집회에 참석하려면 그 

전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남편 루야와 아들 발칙카， 여동생 아루나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금요찬양집회에 참석한다고 했다. “금요찬양집회는 매우 좋아요. 금요일만 기다려져요. 선교 -

파송 때마다 막 눈물이 나요. 십자가 복음을 들고 모르는 나라로 떠나는 사료띨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 

료배 가슴이 흔들려요. 아직 한국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아픈 것은 나의 팔 

잘렸을 때보다 더 아픈 것 알게 되었어요 찬송 배우는 거 정말 좋아요 〈할렐루야〉는 어려워요 그래도 

〈종려따〉는 좋아요 금요찬양집회를 말할 때는 눈이 반짝거린다 
성경을 매일 읽는지 물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모리아 ι때 가던 이야기를 아느 

냐:?"라고 물었다. 아직 모르고 있었다. 아직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다고 미안해한다. 밤이 되어 식구들 

이 다 잠들고 나면 매일 한 장씩을 읽는다고 한다. 몽골 성경으로 읽고 다시 한국어 성경을 본다고 한 

다， 통역으로 섬기는 나라 자매의 필뻐l서 새근새근 잠든 그녀의 

아들 발칙카를 보면서 물었다. “발칙카의 머리를 왜 짝았 

어요?" “더워서요 몽골 풍습은 세 살이 될 때까 

지 머리를 짝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자 

“몽골 습관에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다 버 

렸어요. 예수님만이 진짜예요 발칙카 

가 다래끼로 고생했는데 병원에 다니기 

도 했지만 열심히 기도하여 나았다고 

한다 “발칙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 

었으면 좋겠어요?" “잘 몰라요. 그래도 

주님이 해 주실 거예요 주님의 인도 

하심을 믿는다는 말이다. 태어날 때부터 

힘들었던 발칙카를 보면서 걱정이 되어 

물었다. “어려운 일 없어요?" “괜찮아 

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때 대답하는 

그녀 ， 제방도로를 따라 오면서 -t:I낼환11 비 

친 불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녀의 눈에 

비치는것 같았다. 

(몽골팀 교사1 외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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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충현기도원 조겸 작업할 때， 남편과는 약흔 중이라 함께 동행하였다. 그 

당시 남펀은 충현교회 교인이었고， 나는 타 교인이었다. 그 때 나는 기도원 주변 언덕과 

ιk등성이에 어린 잣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심고， 흙을 밟아주며， 잘 자라기를 소망했었 

다. 그 후로 나는 충현교회 교인이 되었지만 기도원에는 가지 못했다. 그러던 중 나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다. 그리고 화요일， 교회에서 기도원으로 향하는 교회버스에 

몸을 싣고 30여 년묘k게 기도원을 찾게 되었다. 은혜 중에 화요집회를 마친 뒤， 기도 할 

장소를 찾다가 기도원 주변 언덕에 곧게 자란 잣나무들이 눈에 확 들어왔다. ‘이 나무 

가 그 때의 어린 나무였던가! 옛날 생각이 나며 30년 전의 나의 모습을 떠올렸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면 교회에서 남전도회 지회별로 모임을 갖고 각 교 

구별로 맡겨진 전도구역으로 이동한다. 그 누구도 나를 기다리거나 반겨주지 않지만 

“길과 진리와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혀있는 전도지를 들고 힘껏 복음을 전한 

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홉k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풍성한 삶을 삽니다!" 이 

처럼 길가는 젊은이들과 어르신을 비롯한 많은 사료띨에게 전도하는것은 쉽지 않았지 

만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울 뿐만 아니라 전도의 소중함도 깨달았다. 

이처럼 생각이 바뀐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놀랐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이 

E얀한 이해차원을 넘어， 믿고 깨달아졌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 

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요띨 그리하라"(수 6:3)는 말씀에 따라 단지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였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현재 나의 모습을 회개하였다. 

믿는 가정에서 부모님의 신앙 따라 커왔던 내가， 이제는 스스로 기도원에 찾아와 예 

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모없l 감사의 기쁨이 넘쳤다， 20대부터 중년인 50대에 이르기까 

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동행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입술을 열게 하었다. “찬 

송과 말씀 속에만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항상 계시고 이꿀어주신 예수님 정 

말 사랑합니다. 제가 찾아올 때η찌 문뱀l 서서 늘 기다리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 속에서 응답(Yes) , 안 됨에0) ， 그리고 기다림(W떠t)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묘떨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처럼 30년묘써 찾은 기도 

원에서 그동안 나와 동행하셨던 예수님을 보았다. 이제 계속해서 이 은혜의 동ι띨 찾 

으리라다짐하였다. 

전도를 하다보면 인간적인 욕심을 앞세울 때가 많았다.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는 나의 의지로 가득해 주님의 말씀을 간과해 버릴 때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만 

을 의지할 것이다. 정복할 수 없었던 여리고 점령사건을 통해서 나는 믿는다. 주님을 향 

한 믿음의 순종이 모든 문제해결의 열쇠임을! 

신현욱(집사， 11 교구) 

문경숙(권사， 16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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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샌샤1~훌 바라홉냐마 
내 나이 오십을 넘어서니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되나 자꾸 헤아려집니다. ‘복음 외 

에 내게 진정 가치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늙고 병들어 생을 마감하는 날을 

기다리는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생각됩니다. 에수님은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 

거되기 위하여 온 서] -è:，k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요k게 

서 참된 복과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은혜와 긍흘과 평강 

이 있습니다. 영원한 은총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원한 심표에 거기에 있습니 

다. 생명과 사망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참된 회개 

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판 

단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지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티꿀과 

속에서 더욱 깨어지게 하심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보혈의 은총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하 

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 메마른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청량제임을 찬양한 

다. 형식적으로만 주일성수하던 자회쇼L을 믿음으로 허물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미한다. 

교육 중에 선교를 다녀오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무한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찬미하고， 

먹보다도 더 검은 불순종한 자의 삶을， 교육을 통해서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신 은총에 

감사드린다， 1시간 전부터 교육받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주셨고 세상일로 바 

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신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공 예배에 빠지지 않고 드힐 수 

있도록 은혜주심을 감사한다. “흔탁한 내 모습이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듯이 먼저 내 무 

거운 죄를 고백함으로써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난 삶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소서. 내 의지가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달려 갈 길을 알려 주시고， 성령님 

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경주하는 정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벤， (류태준 피택안수 

집사) 

i 야 의 ~I 콰고， 야 뱉11 나 

먼저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피택권사로서 임명하여 직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 

다. 처음에 피택된 것을 알고 기쁨보다 많은 걱정 근심으로 마음이 펀치 않았다. ‘너무나 

도 부족함이 많은데’ 성격 탓으로 앞에 서서 대표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못느}이기 때 

문에 감사하는 마음보다 도망가고 싶었다. 그러나 6개월 동안 교육과 훈련을 통해 조금 

씩 나의 모습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길 수 있었다. 

교육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나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의지와 뜻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 동안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니 너무나도 힘들었다. 그 

러나 주님께 다 의지하고 다 맡기니 한결 더 마음이 가벼워졌다. 또한 내 마음도 한결 부 

드러워지고 평온함과 기쁨으로 너그러워지기 시작했다. 나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총이다. 이제 갈라디아서 2:20 말씀처럼 살아 
가며 옛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태어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몸 된 주님의 교회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의 인도를 구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몸 에 헌신하며， 나는 정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할 뿐이다， (김두순 

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합당한 일문으로， 십자가를 지고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피택권사) 

일을 먼저 생각하는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셔서 천국에서 ι딱하신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과 면류관을 은혜로 받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김동휘 피택안수집사) 

i 밴음의 ?경쭈 
피택 교육 기간에 배운 과정은 즐거운 생명의 시간이었다. 죄로 인해 불순종 하던 제 

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생명의 시간 

이었다. 토요일 오후 2시간씩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매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 

예 행헬애 흑휴훨 짧행 

매 양혼에 빵빛 바치LI 

피 때 영혼에햇빛 비치니주 영광찬랜 이쐐어떤뾰다 01 빛 더 
ιr파/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뤄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봐올 

、 -;- ') 때 냐의 영혼기쁘다”아멘. 내 영혼의 찬양을주님께 드립니다. 처음찬 

양대에 설 때는 두려움과 설렘으로 기득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았지만 

지금은 찬양의 자리에 설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인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까벤. 아멘입니다. 내 속에 진토처럼 붙어 있던 무의식이 %댁 껍질처럼 벗겨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 

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벤전 2:9) 
오늘어머님께복음을전했습니다. “어머니!하나님은어머님을사랑하십니다. 예 

수님 영접하고 영혼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 세상 끝나고 천국에서 저와 만 

나셔야죠?’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시던 어머니의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셨습니다. 

‘'80세가 넘으신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주님의 긍흘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 

의 영혼을 구원하용소서 1" 저는 주님께 매일 기도합니다. 지난 주에 시고모님이 등 

록하셨습나다. 성령의 일하심이 느껴집니다. 저를 통하여 믿음으로 가정에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 

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은총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비 

전이 되어 세상에서 승리하는삶으로 이꿀어 주님의 뭇을 이루소서 아멘. 

임님빈(집사， 호산나 진앙대) 

’호산나 진앙대는 수요1부r오전 l1Á f) 얘/배를 겁기고 있다 

‘ 회채와 7i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성경책을 가E배 넣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한번 보고 설레 

는 마음으로 집을 나서는 모습， 이것이 맨 처음 피택권사 교육을 받으러 나갈 때 나의 모 

습입니다. 이제 6개월의 교육이 끝났습니다.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는 회개와 감사로 충만했습니 

다. 모르는 피택권사님들 사이에서 서먹서먹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충현동산， 권사회 수 

련회 봉사를 통하여 어느 순간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함께 서로 기도 

하며 교제하며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훈련 중에 육신은 고단하였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때 모든것을 감161-케 하신 십 

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들을 부르시고 권사로 세우심은 나의 신앙 성장을 위 

함이 아니요， 주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제 깨달은 복음을 기초삼아 새로운 피 

조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장화숙 rrl 택권사) 

i 운훌 훌리셔， 1~슴훌 *1 셔! 
시간이 지 나면서 교만으로 너무도 단단해진 나 자신， 나의 속사료띨 보며 새벽기도회 

때마다 눈물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죠다하며 또한 받은 은혜에 정말 감사하여 울고 또 울었다. 많이 기도하고 싶었 

다. 그래서 휴가를 내어 기도원에 올라갔다. 처음으로 5일간 금식기도를 했다. 정말 좋으 

신 나의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길 소원했다. 모든 이 

들을 교만의 눈이 아닌，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길 소원했다. 남의 허물을 보지 않고 

그 사람 속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길 소망하며 기도했다. 그러는 동안 매우 단단한 내 

속사람이 조금씩 금이 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사람을 대하면 속으로 나와 비교하며， 있는 자의 여유를 즐기며， 

교만한 마음을 감추고 아주 자연스럽게 겸손으로 가장하며 말하며 행동한다. 그렇다. 오 

랜 세월 교만으로 너무도 단단하게 굳어진 내 마음이기에 바닥 한 구석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을 뿐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마치 내 속사람은 단단한 교만의 콘크 

리트 속에 갇혀 꼼짝도 못하고 입만 살아서 가증된 말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주님 이런 

내가 보이십니까? 성령님 ! 살려 주세요! 이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 

가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세요!" 눈물 흘리며 가슴 

을 치며 외치고 또 외친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싶다， (조인숙 피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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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피소씩 

알 림 

1 전도위원회 지회별 월례회 

일 시 : 30일(오늘)， 오후 3시 10분 

장소 1지회 . 제1교육관 404호 

2지회 제1교육관 405호 

3지회 제1교육관 409호 

4지회 . 제1교육관 410호 

훌연기도원 혹탁희원 모집 

1.모집부문 식당 주방에서 일하실 분 

2. 자 격 세례교인으로서 여성분 

3.제출서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4. 서류꾀|줄처 강남구 역삼동 665- 1 
사무국 ('11' 떠1 κ8혀엉) 

2008년 빼2차 디에π 흩현 
(괴를괴행 : 3추간 장소 : 링tI리톨) 

·αm:션a훌톨 

시 간 10월 7엄(다음 주삐) 

뻐:10"'19:10 1 쩨1강 선교와 자기부인 

19:10"'19:30 1 쩨2강 충현교회 선교정책 

시 간 10월 14잉(주밑) 

18:10'"얘:00 I 제3강 종교권역별 사혜 ， 선교지 연구시례 

19:00"'19:30 1 제4강 선교 영성 기도회 

‘수강진청 : 훌헌 당월 오흥 3)./부되 갈훌리흩 밑구얘I).f 정수 

+CM1C혹푸훌를 : 1 0월 27월(토)， 14:00"'17:00 

수요성령풍부휴강언매 

10월 3일 수요성경공부는 휴강맙니다. 

10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월 0E| 
주일예배 (장로) 찬양예배 수요예배 (권새 

II m IV V 
(안수집새 

II 
김창국 김구형 김광남 김영수 노영한 김종훈 송해숙 박남희 

10 14 이 태식 김환기 안석현 구재완 장송규 이홍우 서혜경 김태숙 
21 이설호 최지윤 전은배 김종구 배춘식 강만수 정찬실 정진호 

28 이종석 이형수 이 훈 전홍렬 안동현 박덕양 생지현 손선례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CMTC 팀장수린회 

일 시 ’ 10월 3일(수)， 오후 1시~5시 

장소 베다니홀 

대 상:안수집사전원 

• CMTC 팀장문련 
일 시 : 10월 17일꺼 

저녁 8시~10시 본당 112호 

10월 19일곰) 

저녁 11시~새벽 1시 기도원 

대 상:안수집사전원 

·권시회전제모임 

일 시 :9월 30일(오늘) 오후 3시 

장소 갈렬리흘 

.7교구 증동원 전도집회 

일 시 :9월 30띨오늘) 

오후 2시 ~3시 

장 소 · 저12교육관 4층 

• 음엉실 자막 봉사자 모집 
자 격 · 세례교인， 연렁 제한없음 

문 의 : 음영실(내선 224) 

‘짧 충흰 지도의 창 
디j ‘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에라는 말씀에 순 
종하여 충현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 
는 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딩 25개 교구와 22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 
을주소서. 

a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뭇대로 진행 
되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7}는 선교샤 와 ‘보내 
는 선교새 가 되게 하소서. 

딩 1 . 1 . 1 전도와 매월둘째 주수요일과토요일에 있 

는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역삼통 일대의 모 
든 영흔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각 부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하나되며，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해서 금 
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a 띠택받은 일문들이 모든 교육을 통하여 십자가의 
일문 되게 하시며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 
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하소서. 

g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 · 동산 · 복지)과 충현복 
지관이 복음으로 견고해지게 하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과 공사 중인‘수양 
관， 본당 외벽석재 보수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1 0/1 (월 ) I 10/2 (화) I 10/3 (수) I 10/4 (목) I 10/5 (금) I 10/6 (토) I 10/7 (주일 ) 
1 24 AI칸 연속 기도실 : 본당 inJ호 I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원웅철 | 이성진/한흥연 | 최성규/이진수 | 이재영/김성현 I c ] 경준/정진곤 | 김준희/전은희 | 류병희/김정자 

설교본문 막 1 : 1 시 14 ‘ 24 ‘ 32 사 15:1-9 사 16 ’ 1-5 사 16:6-14 사 17 ’ 1-11 사 17:12-14 

예배담당 안내 (10/3 - 10/7) I필톨굉E훌톨 

날짜 여|배 설 교 사회 기도 ~ ~ 

10/3 수요 I 신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 (막 16:15) 김생관 목사 이재영 김재윤 듣는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호산나 찬양대) 

10/3 수요 II 이제는 (롬 3:21-28) 최강전 목사 김완수 양영애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실로암 찬양대) 

10/5 금요찬양 김성관목사 장훈 예루살렘 찬양대 /소프라노김혜선 / 할렐루야 혼생중창단 

10/7 주일 I 마지막 날 이 여인을 기억하라 (녹 17:29-33) 최종철 목사 양태선 김창국 〈여빼전찬양〉 

10/7 주일 II 마지막 날 이 여인을 기억하라 (녹 17:29-33) 류병희 목사 임현덕 김구형 내 진정 사모하는 외 /가브리엘 혼성중창단(지도 구자의) 

10/7 주일 m 마지막 날 이 여인을 기억하라 (녹 17:29-33) 김성관 목사 여국근 김광남 너 예수께조용히 나가외 / 비올라이정립(엠엘오케스트라악장) 

10/7 주일 W 마지막 날 이 여인을 기억하라 (녹 17:29-33) 황진섭 목사 김완수 김영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외 / 아멘 여성중창단(지도 선덕란) 

10/7 주일 V 마지막 날 이 여인을 기억하라 (녹 17:29-33) 김철규 목사 유재진 노영한 나의 믿음 약할 때 외 / 바이올린문선령(멤엘 오케스트라) 

10/7 주일찬양 뒤를 돌아보지 말자 (녹 9:57-62) 김성관 목사 김준희 김종훈 안수집사 중창단 / 실로암찬양대 / 19교구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 집회 안내 ( 짧 031-766-542되 
섬·기 · 는 · 분·틀 l 

구분 시 간 
I 오전 7:00 

II 오전 9:00 

m 오전 11 :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이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금요찬양집회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지11 1교육관 307호 

초둥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5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301호 

중둥 2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401호 

경~걷 %3 .!f 오전 9:00 제 1교육관 501호 

τ7τETa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장소 집회 |시 간| 차 량 
본당 
보L 단 U 

본당 

본당 

본당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 

카어1 중국어， 몽골어1 러시이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됩니다 

본당 

본당 
보L 다 U 

~ι ζ 9L 

Simu~aneous trans빠ions in Englisl1, CI1inese, J때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빼ble at the 티even aclock 
Wor뼈p SeNiæ, aJ떼 S에 벼n때1‘ Chinese, Mong이 lan ， 
Russian. Hindi 하떼 Ir때onesian are 허잉o aVaJla때e at the 
α18 a clock Worship Service. 

구 분 시 간 징 ~‘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릴리흘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성인) 

탁아부 
(주)오전 8:30-오후 6:00 

선교관 1충 
‘ (금)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훌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벤 훌 

. 우|임목사 김 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검은호 노광헌 이병학 이 훈 남선우 박인기 류병회 여국근 안창덕 정대진학부호 
제1교구위원징 딩회서기 A녕부장 예배위원징 어바다부장 에8따부 13교구 신교위원회 15교구 

김종구 최무길 이창호 차신득 김광냥 김익환 장 훈 임현덕 이회식 최종철 

충현기도원김 김사위원 예배위원 선교위원징 재정위원장 
3교구 4교구 8교구 7교구 21교구 

이종석 임무천 진흥용 전홍렬 이정우 하종철 안치원 정충신 양펀재집국웅 이성진 
찬양위원징 Ijl2교구위원징 행정위원징 기획위원 봉A냄{원 

5교구 2교구 잉교구 18교구 

김단용 한송규 김영수 김환기 원웅철 
최성규 이재영 이경준 김준회 윤수일 
24교구 1교구 16교구 9교구 10.교구 

딩회부시기 예배위원 당!부장 기획위원장 기획위원 
황진섭 유재진 강명구 전성원 김철규 

이형수 안통현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20교구 새가족g댁부 11교구 신교위부지도 정년1부 
예배위원 예배위원 1캠구정 14교구징 예배위원 이용진 양태선 유성택 유현철 탁정헌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박홍규 권영옥 12교구 17교구 19.교구 ‘ Jl~~님-
실로잉친엠징 11교갱 정년1부징 감사위원징 몽Af위원징 김완수 최성득 최강전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최지융 14.교구 6교구 23교구 

지11교육위원징 챔I?때부징 예배위원 기도원관리부징 시설영신부징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고제숭 · 여전도사 
19교구징 9교구징 21교댐 20교구정 7교구징 윤인숙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강철형 김영은 이달옥 장철환 김숭곤 11교구 16.교구 17교구 5교구 6교구 

진도위원징 기획위원 영이부징 중등3부징 탁이부장 김1정교구연 강 20덕교구필 최문실 전은회 김정자 

함철주 윤석민 정선현 안석현 검연근 8교구 10.교구 14교구 

17교구장 기획위원 찌2교육위원정 4교구징 건축위원징 김8정교구희 이복순A 류진회 한성임 임태주 

김창국 검중선 엄창식 검은철 진학래 
18.iiFi' 21교구 대혁부 23교구 15교구 

유년부징 칭년Z부정 잉O뉴엘진잉때g 찌징위원 24교구징 강영미 옥미자 이복순B 강호숙 전영회 

김신국 전계식 장숭규 전은배 석영식 
앙교구 9교구 4교구 2교구 19.교구 

이혜숙 황순란 김정운 
|교구징 째징위원 ，。교:댐 중등1부징 16.교구징 7교구 13.교구 24교구 
구재완 송두업 최차용 신선길 유장태 
3교구정 8교구징 예배위원 찌3교육위원징 유아부g 

· 찬앙감독 강임구 
박상대 김규석 신광철 정창수 엄복섭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13교구정 6교구g 선교위원 2교구정 기브리뿔S때징 

이상석 오순도 양기수 김태식 - 전임독창자 김소연 • 전입연주자 장연회 노은영 
1교구정 외신부징 5교램 18교댐 · 선 교 사송요한 


